
재건의 사역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느헤미야 1:5-11]                                        08/05/22

5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

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6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

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7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

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8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

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9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찌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

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10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

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11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

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

였나니 그 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여러분이 재건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서부터 이 일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우

리가 교회를 재건할 때, 우리는 어떤 개념설계에서부터 시작한 이후 이것에 관해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수살렘의 성벽의 위대한 재건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그는 어디서부터 이 일을 시

작해야만 할까요? 그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만약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 삶의 재건이 필요하거나 교회의 어떤 연약한 부분의 재건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만 합니다.

      첫째, 기도의 인내를 주목하라: 느헤미야는 단순히 한번만 기도하고 예루살렘에 무엇이 잘못되었는

지 잊어버리고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지속되는 행동입니다. 사실, 그

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전달받았고 또 이 소식을 왕에게 전달함으로서 그의 일을 시작했

습니다. 이것은 대략 4-5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모두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서 즉각적으로 행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기도하기를 포기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오늘 설교본문은 우리

가 재건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인내의 기도가 주는 것을 주목하라: 우리는 삶의 균형을 잃었습니다. 삶의 작은 것들을 우리

의 삶에 중요한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기도는 삶의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기도

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겪는 문제들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옮겨 우리

가 섬기는 영광스런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파괴된 것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

려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영광스런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4-6절에서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의지할 만하며 닿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상기시

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파괴된 폐허 속에서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 폐허 속을 걸어 나가야만 할 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우리

는 폐허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그 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참회의 기도를 주목하라: 느헤미야는 또한 죄를 고백하고 사람들의 불순종에 관한 기도해 시

간을 할애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죄의 고백에 자기 자신을 포함시켰다는 점입니다. 사실 느헤미야

는 죄를 짓고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하는 것에 어떤 것도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 스스로

를 큰 죄인이라고 자각했습니다. 그도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도 우리와 같습니다. 아

담과 이브의 죄로부터 시작된 죄인의 뿌리에 속해있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역시 문제의 한 부분임

을 인정하고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인 삶의 재건을 위한 첫 시작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약속들을 주목하라. (느헤미야 5:8-9):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는 것입니

다. 신명기 30장과 민수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들은 번영하고 거



대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재건을 시작하실 때 이 약속을 기

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연약하고 죄에 빠지기 쉬운 인간인— 여러분의 자녀와 했

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쏟는다면 완전한 하나님께서 그 분이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한 약속을 지

키시기 위해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하신 약속을 기억해달라는 기도는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

니까?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하신 모든 선한 약속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들을 분리시키는 모든 벽들을 허무시겠단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드리는 이 기도가 재건을 위한 첫 시작입니다.


